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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 경향자의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에 따른 

외현적 /암묵적 자존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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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앙대학교             2)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본 연구는 사회 연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중독 경향자의 온라인 자기개방이 외현적 및 

암묵적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SNS 중독 경향 척도를 실

시하여 SNS 중독 경향 집단과 SNS 저사용 집단으로 나누고, 온라인 자기개방 설문 점수를 반분하여 

SNS 중독 경향-고자기개방 집단(High addiction-High disclosure: HH) 30명, SNS 중독 경향-저자기개방 집단

(High addiction-Low disclosure: HL) 30명, SNS 저사용 집단(Low addiction-Null: LN) 28명으로 총 88명을 선별

하였으며, 암묵적 자존감 연합검사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암묵적 및 외현적 자존감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LN 집단에 비해 HL 집단의 암묵적 자존감은 낮았으며 외현적 자존감에선 차이가 없었다. 반

면 LN 집단에 비해 HH 집단의 외현적 자존감은 낮았으며 암묵적 자존감에선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SNS 중독 경향-저자기개방 집단에서 낮은 암묵적 자존감을 특징으로 하는 방어적 자존감 특성을 확인한 

반면 SNS 중독 경향-고자개개방 집단에서는 낮은 외현적 자존감을 특징으로 하는 손상된 자존감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SNS 중독 경향자의 온라인 자기개방과 자존감의 하위 유형 간 차별적인 패턴을 

보았고, SNS의 자기개방 수준과 자존감 유형을 고려하여 SNS 중독 예방에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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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의 온라인 관계망 구축을 전제로 하는 

사회 연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다수의 사람이 공공의 주제를 공유하며 의견을 

논하는 표현 매개체이다. SNS 이용자들은 자신

의 일상이나 관심사, 관련 사진, 글 등을 게시할 

수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우혜진 등, 2017; Ellison, 2007). 

SNS가 일상생활에 만연해지면서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적인 면모를 보인다. 과도한 사용은 

SNS의 중독적인 차원과 관련 되는데(Andreassen 

et al., 2013), SNS 중독 경향성은 온라인에서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금단 및 내성 

증상을 보이며, 일상생활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정소영, 김종남, 2014). 

SNS 중독과 다른 행위 중독의 공통적인 개념은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이며, 실제 대인관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미, 이동후, 임

영호, 정일권, 2011; 서경현, 조성현, 2013; 오윤

경, 2012; 최현석, 이현경, 하정철, 2012).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도 

SNS 사용 패턴은 이질적이다. SNS 중독을 설명

하는 공통적인 동기는 자기표현으로, SNS 사용

자는 자기표현의 맥락에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

인다. SNS에서 자기표현이란 자신의 있는 그대

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

여주고 싶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별적으로 노출

하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Zhao, Grasmuck, & Martin, 2008. Goffman, 

1959). 타인에게 긍정적인 자기상을 개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기 때문에 SNS는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이상적 자아의 모습을 온라인 가

상 공간에서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신혜선, 윤

석희, 2017). 즉, SNS에서 ‘이상적 자기’를 개방

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SNS의 중독적인 사용

에 영향을 미친다(Kalpidou, Costin, & Morris, 

2011). SNS 중독 경향자 중에서도 자신과 관련된 

글을 많이 올리며 자기개방을 많이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개방 없이 주로 타인의 게시글

에 댓글만 달거나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

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자기개

방의 서로 다른 유형은 자존감과 밀접하게 관련

된다(Armstrong, Phillips, & Saling, 2000; De Cock 

et al., 2014; Kalpidou et al., 2011; Mehdizadeh, 

2010). 

SNS 중독은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가지며

(Armstrong et al., 2000; De Cock et al., 2014; 

Steinfield, Ellison, & Lampe, 2008), SNS 중독 경향

자 대부분은 대인관계에서 낮은 만족감 및 낮은 

자존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Andreassen et al., 

2013; Andreassen, Torsheim, Brunborg, & Pallesen, 

2012; Andreassen, Torsheim, & Pallesen, 2014; Ryan, 

Chester, Reece, & Xenos, 2014).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SNS를 자주 확인하고 더 오랜 시간 

머물며, SNS에서 자기표현 행동을 더 많이 한다

(Mehdizadeh, 2010). 낮은 자존감 및 자기애를 가

진 사람들은 직접적인 대인 상호작용 없이 자기

개방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서 SNS를 선택

하고(Błachnio, Przepiorka, Boruch, & Bałakier, 2016), 

이는 자기개방 전 자신을 검열할 기회가 있는 

온라인에서 활발히 참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SNS 사용에 자존감이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에서도 암묵적 자존감

에 비해 외현적 자존감이 낮을 경우 SNS의 사용 

빈도가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했다(Barry, 

Doucette, Loflin, Rivera-Hudson, & Herrington, 

2017). 이는 SNS에서의 자기개방 수준과 자존감

의 하위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외현적/암

묵적 자존감의 불일치에 따른 유형이 SNS의 고

빈도 사용 및 자기개방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SNS 중독자의 낮은 자존감은 온라인 자기개

방에 따라 자존감의 하위 유형에서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자아 개념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주장하는 자존감 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자존감

을 외현적 자존감(explicit self-esteem)과 암묵적 자

존감(implicit self-esteem)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Jordan, Spencer, & Zanna, 2003). 외현적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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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내린 평가인 반면 암묵적 자존감은 의식 

밖에서 자동으로 생기는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

(Greenwald & Banaji, 1995; Wilson, Lindsey, & 

Schooler, 2000). 외현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존감

이 모두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자아 개념에 대

한 태도가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자존감 

불일치로 인해 자기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가

지는 경우 SNS 중독 경향자의 SNS의 자기개방 

패턴과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 외현

적 자존감뿐 아니라 암묵적 자존감을 함께 측정

하여 비교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우혜진 등, 

2017; Barry et al., 2017). 

자존감 불일치는 외현적 자존감과 암묵적 자

존감 각각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1) 외현적 자존감은 높으나, 암묵적 자존감

은 낮은 유형과 (2) 외현적 자존감은 낮지만, 암

묵적 자존감은 높은 유형으로 구분되며, 두 유

형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적 특성을 보인다. 외

현적 자존감은 높으나 암묵적 자존감은 낮은 유

형은 방어적 자존감을 보이며,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데 위협을 느끼며,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하며 취약하다는 특

성을 보인다(김효주, 2010; Jordan et al., 2003). 

즉, 온라인 자기개방을 적게 하는 것은 잠재적

인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외

현적 자존감이 비해 암묵적 자존감이 낮을 것

이다. 반면, 외현적 자존감은 낮지만 암묵적 자

존감은 높은 유형은 손상된 자존감이라 일컬으

며, 낮은 수준의 자기방어를 하고, 자기 해학적

인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한다(Creemers, Scholte, 

Engels, Prinstein, & Wiers, 2012). 적절한 수준의 

자기방어를 하지 못하고 취약한 자존감에 대한 

대처전략으로써 SNS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드러

내는 이들은 암묵저 자존감에 비해 외현적 자존

감이 낮은 불일치 패턴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존감 유형은 SNS 사용자의 온라인 자

기개방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 중 하나로(우혜진 

등, 2017), SNS 중독 경향자의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에 따라 두 유형의 자존감에서 상이한 패턴

을 나타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 상 자기개방 행동을 고려

하여 자존감의 하위유형을 이해하였다. 자기보

고식 설문을 통해 외현적 자존감을 측정할 뿐 

아니라 자존감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함께 탐색

하여 SNS 중독 경향자들의 자기개방과 관련된 

자존감 하위유형 패턴을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은 첫째 SNS 중독 경향-고자기개방

(High addiction-High disclosure: HH) 집단은 SNS 

저사용 집단(Low addiction-Null: LN) 집단에 비해 

외현적 자존감이 낮을 것이다. 둘째, SNS 중독 

경향-저자기개방(High addiction-Low disclosure: HL) 

집단은 방어적 자존감 특성을 보이며 LN 집단

에 비해 암묵적 자존감이 낮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394명에게 

SNS 중독 경향성 척도(서경현, 조성현, 2013)로 

실시한 후 임상적인 중독 수준에 가까운 참여자

를 선정하기 위해 상/하위 15%(절단값: 상위 = 

48점; 하위 = 37점)를 중독 경향 집단과 SNS 저

사용 집단으로 나누었다(김성애, 이동형, 2017). 

상위 15%에 해당하는 중독 경향자들은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을 Ellison, Heino와 Gibbs(2006)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국내에서 이경탁, 노미진, 권

미옥, 이희욱(2013)이 번안하여 사용한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 척도를 이용하여 SNS에서의 자기

개방 수준을 고-저로 나누었다. SNS 사용자 90

명을 대상으로, 실험 참가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이며, 결과분석에서 이상치 2명을 제외한 

후 최종 분석된 인원은 SNS 중독 경향-고자기개

방 집단 30명(M = 21.65세, SD = 1.79), SNS 중

독 경향-저자기개방 집단 30명(M = 21.89세, SD 

= 1.77), SNS 저사용 집단 28명(M = 21.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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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 2.23)이다. 

측정도구

암묵적 측정도구 

암묵적 자존감 연합검사(Self-esteem Implicit 

Association Test: Self-esteem IAT):  암묵적 자존

감 연합검사는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암묵적 태

도의 연합강도를 측정하며, 키보드의 D키와 K

키를 사용하여 단어를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

게 적절한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과제이다. IAT

에서는 두 개의 표적 범주와 두 개의 속성 범주

가 제시되는데, 특정 표적 범주와 특정 속성 범

주 간의 암묵적 연합이 강할수록 단어를 더 빠

르게 분류한다고 가정한다(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본 실험에서는 Wiers, van Woerden, Smulders와 

De Jong(2002)이 개발한 암묵적 자존감 연합검사

를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단어로 수정하여 

Inquisit 6.0(Millisecond Software, Seattle, WA)으로 

제시하였다. 암묵적 자존감 연합검사에서 두 가

지 속성 범주는 ‘좋은’과 ‘나쁜’이며 두 가지 표

적 범주는 ‘나’와 ‘타인’으로 제시되었다. 속성 

범주인 ‘좋은‘ 관련 단어와 ’나쁜‘ 관련 단어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형용사를 대학원생 4명이 

각자 국어로 번안한 후 대학생 25명을 대상에게 

경험 빈도, 친숙도, 각성을 7점 척도로 평가하여 

각각 8개씩 선정하였다(‘좋은’ 관련 형용사: 기

쁜, 사랑스러운, 즐거운, 우수한, 최고의, 영리한, 

가치 있는, 아름다운; ‘나쁜’ 관련 형용사: 고통

스러운, 끔찍한, 비극적인, 괴로운, 쓸모없는, 불

쾌한, 미운, 실패한). 표적 범주에 속하는 단어 

역시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나’와 ‘타인’ 관련 

단어를 같은 의미의 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

다(’나’ 관련 단어: 나, 나의, 나는, 내가, 나를, 

내 것; ‘타인’ 관련 단어: 너, 네가, 너를, 너의, 

네 것, 너는). 

암묵적 자존감 연합검사는 속성 범주 또는 

표적 범주를 제시하여 단어를 분류하며, 전체 5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표적 변별 연습 

단계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각각 자신 

혹은 타인을 변별하게 된다. 2단계는 속성 변별 

연습 단계로 왼쪽에 ‘좋은’ 범주와 오른쪽에 ‘나

쁜’ 범주가 제시된다. 3단계는 표적 범주와 속성 

범주의 연합을 측정하는 본 시행으로, 앞서 나

왔던 8개 단어를 변별한다. 4단계는 1단계의 속

성을 역변별하는 연습 단계로, ‘좋은’ 범주와 

‘나쁜’ 범주의 속성 변별 위치가 바뀌게 된다. 5

단계 역시 표적 점주와 속성 범주의 연합을 측

정하는 본 시행으로 표적 범주의 위치가 4단계

에서 연습한 위치로 변경되어 제시된다. 

결합 시행은 일치 조건(‘나’ / 또는 ‘타인‘, 좋

은, 긍정형용사; ‘나’ 또는  ‘타인‘, 나쁜, 부정형

용사)과 불일치 조건(‘나’ 또는 ‘타인‘, 좋은, 부

정형용사, ‘나’ 또는 ‘타인‘, 나쁜, 긍정형용사)으

로 나뉘는데, 두 조건(일치 조건, 불일치 조건) 

중 평균 반응 속도가 빠른 조건과 관련된 연합

이 암묵적으로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본

다. 따라서 본 검사에서는 5단계 중 연습 시행

을 제외한 3단계와 5단계의 범주화 반응 시간과 

정확성을 토대로 D600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IAT 점수를 계산하였으며(불일치 조건-일치 조

건), 최종 결과는 D값으로 산출되었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회피 IAT의 D값이 양수에 가깝거나 양수일

수록 ‘나-좋은’, ‘타인-나쁜’ 연합이 더욱 강한 

것으로 해석되며, 음수에 가깝거나 음수일수록 

‘타인-좋은’, ‘나-나쁜’ 연합이 강한 것으로 해석

된다. 

자기보고식 측정도구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  Rosenberg(2015)가 만든 자아존중감 

척도(SES; Self-Esteem Scale)를 전병제(1974)가 번역

한 설문지로 외현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

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자기와 관련된 

진술문 10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5개는 긍정적 



서채리 등 / SNS 중독 경향자의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에 따른 외현적/암묵적 자존감의 차이

- 5 -

문항, 5개는 부정적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시로 ‘대체로 나

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자랑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내가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인 것으

로 나타났다.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Online Self-Disclosure): 

본 연구에서는 Ellison et al.(2006)의 연구에서 사

용한 항목을 번안하여 사용한 이경탁 등(2013)

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SNS 상에서의 자기개

방의 양(amount)과 의도(intent)의 두 가지의 하

위 개념을 측정하였다. 자기개방의 양과 의도는 

Ellison et al.(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각각 5

개 항목과 2개 항목을 이용하여 7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시로 ‘나는 SNS에서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

다’, ‘나는 SNS에서 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상세

하게 표현한다’, ‘나는 SNS에서 친구들과 꽤 오

랜 시간동안 커뮤니케이션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 척도: 서경현, 조성현(2013)

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의 4

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SNS에 대한 

집착 및 금단 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그리

고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와 같은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시로 ‘SN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SNS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늘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SNS 때

문에 원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잠들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 등이 있다. 서경현, 조성현(2013)

이 보고한 내적 일치도는  .94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4이었다. 

한국판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CESD):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우울 평가 척도로, 일반 인

구를 대상으로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맹제, 

김계희(1993)가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지난 1주일 동안 각

각의 항목에 대해 ‘극히 드물게(1일 이하)’(0), 

‘가끔(1~2일)’(1), ‘자주(3~4일)’(2), ‘거의 대부분

(5~7일)’(3)로 0점부터 3점까지 우울 정도를 측

정하도록 하였으며 총 점수는 0점에서 6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함을 반

영한다. 문항의 예시로 ‘(나는 지난 일주일동안)

우울했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잠을 설쳤

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등이 있다. 본 연구

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 STAI-X-1):  불안을 측정하기 위

해 Spielberger(1970)가 개발한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김정택, 신동균(1978)이 번안

한 상태-특성불안 척도 중 상태 불안 척도를 사

용하였다. 상태불안 척도는 피험자가 지금-현재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일시적인 불

안상태를 측정하며, 본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

로써, 1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항상 그

렇다’로 범위가 나뉜다. 문항의 예시로 ‘나는 긴

장되어 있다’, ‘나는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걱정

하고 있다’, ‘나는 불안하다’ 등이 있다. 본 연구

에서의 상태불안 내적 일치도는 .92 이다.

실험절차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

인(IRB No. 1041078-201908-HR-242-01)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SNS 중독 경향자 및 저사용자를 선

별하기 위해 스크리닝을 하며 동시에 온라인 자

기개방 수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후 선별된 

참가자는 실험실에 방문하여 본 연구의 진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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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절차를 듣고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외현적 자존감 

및 우울, 불안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

식 설문지(RSE, CES-D, STAI)를 실시하였다. 자기

보고식 설문 응답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별도의 

실험실 방으로 옮겨 암묵적 자존감 연합검사를 

총 5분간 진행하였다. 이때 참가자들에겐 화면

에 단어가 나타나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D 

또는 K 키를 눌러 속성 범주 단어와 표적 범주 

단어를 탐지하는 과제라 소개하였다. 참가자들

은 6회의 연습 시행 이후 5단계로 구성된 암묵

적 자존감 연합검사를 시행하였다. 1단계, 2단

계, 4단계는 연습 시행으로 각 20회의 시행이 

있으며, 결과 분석에 활용되는 3단계와 5단계는 

각 20회의 연습 시행과 각 40회의 본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 전과 후의 상

태 불안 수준이 변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태

-불안 STAI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 절차

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실험에 대한 간략한 디

브리핑을 하고 사례비 5000원을 지급하였다. 

자료분석

실험참가자의 IAT D값, RSE 점수, CES-D 점

수, STAI 점수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 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Tukey 

HSD를 통해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

석은 윈도우용 SPSS 23.0을 사용하였다. 결과분

석 시 무성의한 응답을 한 데이터(1명)와 자존감

의 수준이 2 표준편차 값보다 낮은 데이터(1명)

는 제외되었다.

결  과

집단 특성

SNS 중독 경향-고자기개방, SNS 중독 경향-

저자기개방, SNS 저사용 집단 간의 일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 연령과 

SNS 중독 경향,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을 비교하

였다.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세 집단 간 연령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2, 88) = .20, ns, 

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SNS 중독 경향성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Tukey HSD를 통해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중독 경향 집단과 저사용 집단 간에서 유의미하

였고, F(2, 88) = 80.75, p < .001, HH 집단과 

HL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ns. 온라인 자기개

방 수준에서 역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HH 집단-LN 집단 및 HH 

집단-HL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

면, F(2, 88) = 87.82, p < .001, HL 집단과 LN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ns. 즉, SNS 중독 경향성에 따른 집단 간 구분은 

명확했으며, 온라인 자기개방의 높낮음에 따른 

집단 간 구분 역시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시사

한다.

HH(N = 30) HL(N = 30) LN(N = 28) F

연령 21.65(1.79) 21.89(1.78) 21.59(2.23)  .20

SNS 중독 경향성 53.60(5.53) 51.24(8.10) 30.58(6.08) 80.75*

온라인 자기개방 30.37(6.01) 15.64(3.81) 14.61(5.30) 87.82*

* p < .001, HH = 중독 경향-고자기개방 집단, HL = 중독 경향-저자기개방 집단, LN = 저사용 집단, F = omnibus 

F-test 결과

표 1. 집단 간 연령과 SNS 중독 경향성 및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의 차이(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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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자존감

암묵적 자존감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차이는 유의미했

다, F(2, 88) = 3.26 p < .05 ŋp
2 = .07. 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 분석을 실시

한 결과, HL 집단은 LN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

의 암묵적 자존감을 보였으며, p < .05, HH 집

단-LN 집단 및 HH 집단-HL 집단 간의 암묵적 

자존감 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ns. 

이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즉, SNS 저사용집단

에 비해 SNS 중독 경향-저자기개방 집단의 암묵

적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다.

외현적 자존감

외현적 자존감의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차이는 유의미했

다, F(2, 88) = 3.58 p < .05 ŋp 
2 =.08. 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 분석을 실시

HH(N = 30) HL(N = 30) LN(N = 28)  F

암묵적 자존감 0.11(0.57) -0.20(0.49) 0.17(0.71) 3.26*

외현적 자존감 29.70(4.39) 30.00(4.25) 32.46(4.25) 3.58*

우울 17.47(7.17) 18.13(8.02) 11.32(7.00)   7.34***

불안 40.20(6.25) 43.30(6.11) 35.82(10.01)  7.04**

* p < .05, ** p < .01, *** p < .001, 암묵적 자존감 = IAT D, 외현적 자존감 = RSE, 우울 = CES-D, 불안 = STAI, HH 

= 중독 경향-고자기개방 집단, HL = 중독 경향-저자기개방 집단, LN = 저사용 집단, F = omnibus F-test 결과

표 2. 집단 간 암묵적-외현적 자존감 및 정서수준의 차이(표준편차)

그림 1. 집단 간 암묵적 자존감 차이
* p < .05, HH = 중독 경향-고자기개방 집단, HL = 중

독 경향-저자기개방 집단, LN = 저사용 집단, 암묵적 자

존감 = IAT D값.

그림 2. 집단 간 외현적 자존감 차이
* p < .05, HH = 중독 경향-고자기개방 집단, HL = 중

독 경향-저자기개방 집단, LN = 저사용 집단, 외현적 자

존감 = RSE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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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HH 집단은 LN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의 외현적 자존감을 보였으며, p < 

.05, HL 집단-LN 집단 및 HH 집단-HL 집단 간 

외현적 자존감 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 ns. 이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즉, SNS 저사

용 집단에 비해 SNS 중독 경향-고자기개방 집단

의 외현적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다. 

우울 및 불안

집단에 따른 우울과, F(2, 88) = 7.34 p < 

.001 ŋp
2 = .15, 불안의, F(2, 88) = 7.04 p < .01 

ŋp
2 = .14, 차이는 유의미했다. 이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Tukey HSD를 사용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HH 집단은 LN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했다, p < .001. 또한 

HL 집단은 LN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

울, p < .01, 및 불안, p < .001, 을 보였다. 즉, 

SNS 중독 경향자는 SNS 저사용 집단에 비해 우

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특히 자기개방

을 적게 하는 경우 불안 수준 역시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SNS 중독자의 온라인 자기개방 행

동 경향에 따른 자존감의 하위 유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SNS 중독 경향-고자기개

방 집단은 SNS 저사용 집단에 비해 외현적 자존

감이 낮은 반면, SNS 중독 경향-저자기개방 집

단은 SNS 저사용 집단에 비해 암묵적 자존감이 

낮았다. 해당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볼 수 

있다. 

SNS 중독 경향-고자기개방 집단은 SNS 저사

용 집단과 비교했을 때 암묵적 자존감의 수준은 

적절하게 유지되나 외현적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중독 경향자 중 자기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외현적 자존감이 더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외현적 자존감은 애매

모호한 상황에서의 귀인 편향 및 적대감 지각 

편향 등 편집증적 특성과 부적 상관을 이룬다

(Park, Park, Chung, Song, & Jhung, 2019). 편집증

적인 개인은 웅대하고 강한 자기와 열악하고 약

한 자기가 공존하는데, 이들의 약한 자기를 보

상하기 위한 이상적 자기를 형성하기 위해 SNS

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암묵적 자존감은 적절히 유

지되나 외현적 자존감이 낮은 것을 내현적 자기

애의 특성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SNS에서 과시

적 자기표현 행동을 하며, SNS에 사적인 정보를 

게시하는 데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우혜진 

등, 2017; Lee, Choi, Lee, & Sung, 2019). 특히 내

현적 자기애 요인 중 과민 취약성이나 소심함 

혹은 자신감 부족 등 신경증적 경향성 요인이 

SNS 과다 사용과 정적으로 상관된다(조성현, 서

경현, 2013). 또한 본 연구는 자존감 불일치 이

론의 손상된 자존감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eemers et al., 2012). 자존감의 하위 유형 중 

암묵적 자존감은 이상적 자기(ideal self)를 나타내

며, 외현적 자존감은 실제적 자기(actual self)를 

가리킨다(Franck, De Houwer et al., 2007). 손상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고 목표와 기준을 높게 설정하

는 등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형태와 관련하여 

볼 수 있다(Zeigler-Hill & Terry, 2007). 그렇기 때

문에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검열할 수 있는 SNS

를 매개하여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를 드러내고 

가꿀 수 있도록 자기개방을 많이 하게 된다(신

혜선, 윤석희, 2017; Błachnio et al., 2016). 본 연

구의 결과와 부합하게 손상된 자존감을 가진 사

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 수준을 보고한다

(Creemers et al., 2012). 

반면 SNS 중독 경향-저자기개방 집단은 SNS 

저사용 집단과 비교했을 때 외현적 자존감의 수

준은 적절하게 유지되나 암묵적 자존감이 유의

미하게 낮았다. 이는 SNS 중독 경향자 중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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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수준이 낮을수록 암묵적 자존감이 더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암묵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빨리 

읽는 특성이 있다. 부정적인 사회적 정보를 타

인으로부터의 거절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를 회피하기 위함이다(Schröder-Abé,  Rudolph, 

Wiesner, & Schütz, 2007).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암묵적 자존감 낮으면 자기를 개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 피드백에 예민하여 불특

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자신을 쉽게 드러

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면대면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불안정

감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집단 정체감에 가치를 

두며, SNS를 통해 대인 간 상호작용의 사회적 

보상(social compensation)으로써 활용한다(Barker, 

2009). 이는 암묵적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신에 

대한 확신 없이 타인과의 결속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고, SNS 사용 빈도는 

높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반비례적 행동 패

턴이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자존감 불일치 패턴은 방어적 자존감 개념

에 부합하며,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개방하는 데 위협을 느끼며, 부정적인 피드백으

로부터 방어적 반응을 보인다는 특성이 있다(김

효주, 2010; Creemers et al., 2012; Jordan et al., 

2003; Kernis, 2003). 특히, 자기개방을 위협 단서

로 인식하고 철수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랜 과

거의 경험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울과 

불안 수준을 보인다(Creemers et al., 2012).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는 모두 

대학생으로 SNS 중독 경향 점수가 높음에도 불

구하고 SNS 중독 임상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DSM-5에서는 SNS 중독에 대한 진단적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선행 연

구들에 기초하여 SNS 중독 경향자를 모집하였으

나,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 표본을 대상으로 자

기개방 수준에 따른 외현적/암묵적 자존감의 차

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존감의 불일

치는 개인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 내 하

위 자존감의 특성 차이가 보이는 특징을 집단 

간 자존감의 불일치로 해석하기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집단 내의 자존감 

불일치 분석을 통해 자기개방 수준에 따른 외현

적/암묵적 자존감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SNS의 종류

를 고려하지 못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그램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SNS 고유의 방식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사용하

는 특정 SNS 종류가 자기개방 수준에 영향을 미

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

식으로 소통하는 인스타그램과 140자 글자 제한 

수가 있는 트위터는 자기개방에 따른 영향이 다

를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SNS 중

독 경향자들의 온라인 자기개방 수준에 따라 자

존감 불일치의 유형을 알아보았다는 이론적 함

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외현적 및 암묵

적 자존감의 불일치는 SNS를 중독적으로 사용하

는 이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이는 자존감의 하위유형을 고려하지 않

고 SNS의 중독적인 사용과 단일요인 자존감을 

다룬 기존 연구와 달리, 자기개방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존감의 하위 유형을 보았다

는 점에서 구분된다. 본 연구는 또한 SNS 중독 

경향자 집단에서 자기개방 수준에 따라 나타나

는 방어적 자존감 및 손상된 자존감 등 성격적 

유형을 시사한다. 또한, SNS의 고빈도 사용이 점

차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SNS의 자기개

방 수준과 자존감 유형을 고려하여 SNS 중독 예

방에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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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NS use and online self-disclosure o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Chai Lee Seo1)    Ji-Young Kim2)    Kiho Kim1)    Li Ra Kang1)    Jang-Han Lee1)

1)Chung-Ang University
2)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services (SNS) on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according 

to users’ self-disclosure levels. 294 university students were recruited, with 88 SNS users selected and assigned 

to high-addiction and low-addiction groups, each having scored above or below 15% on the SNS Addiction 

Tendency Scale. Measured by Online Self-Disclosure Questionnaires, participants were distributed into an SNS 

high-addiction / high-disclosure group (HH; N = 30), an SNS high-addiction / low-disclosure group (HL; 

n=30), and an SNS low-addiction control group (LN; N = 28; control). A Self-Esteem Implicit Association 

Test and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were both used, finding that the HL group showed lower implicit 

self-esteem compared to the LN,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xplicit self-esteem. Meanwhile, the HH group 

showed lower explicit self-esteem compared to the LN, with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licit self-esteem. 

Individuals with SNS addiction tendencies, avoiding self-disclosure, showed defensive self-esteem characterized by 

low implicit self-esteem. Those who frequently disclosed themselves on SNS showed fragile self-esteem, 

characterized by low explicit self-esteem. This study confirms the differential effect of self-disclosure among SNS 

addiction tendencies, accounting for subtypes of self-esteem, and calls for intervention concerning defensive and 

fragile self-esteem.

Keywords: SNS addiction, explicit self-esteem, implicit self-esteem, online self-disclosure


